
“나래캠프 주인공은 
나야 나!”

1박 2일 하계캠프

주안복지재단

펜션으로 향하여 다 같이 물놀이 준비를 하고 준비운동을 하고 물속으로 풍덩~들

어가 튜브를 타면서 비치볼 게임도 하고 시원한 물에 몸을 맡기며 다 함께 동심으로 돌

아가 물놀이를 즐겼습니다.

저녁에는 캠프의 하이라이트인 바비큐장으로 이동하여 함께 저녁식사와 후식 등을 

맛있게 먹으며 당일 일정에 대한 소감을 함께 이야기 할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이용자

들과 뜻 깊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. 또한 캠프의 꽃인 캠프파이어를 진행하여 다 같이 

모여앉아 소규모 게임을 진행하고 서로의 소감과 내일 활동에 대한 일정에 대해 논의

하며, 설레는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일정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안고 잠자리에 들

었습니다.

둘째 날, 아침식사를 마치고 마지막 일정인 쁘띠프랑스로 이동하여 프랑스문화 및 

동심을 떠올리게 하는 사진도 찍고 ‘하하 호호’ 웃으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. 

1박 2일 동안의 캠프를 통해 스스로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,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

추억을 만들고 자연을 접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추억을 쌓은 우리 나래가족들은 

무더위 여름을 시원한 

웃음으로 날려버릴 충

분한 휴식을 가진 좋은 

기회가 되었습니다.

뜨거운 해가 내리 쬐는 여름날, 나래 가족들은 설레는 마음과 기대감을 안고 가평으

로 1박 2일 하계캠프를 다녀왔습니다.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일정을 안내하고 

경기도 가평으로 이동하였습니다. 첫 번째 일정으로 이용자 자치회의를 통해 선정된 맛 

집인 막국수 집에 방문하여 맛 있게 점심식사를 했습니다. 식사를 마친 후 경기도 대표 

수목원 중 하나인 아침고요수목원으로 이동하여 숲속의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예

쁜 꽃들과 나무들을 구경했습니다. 더운 날씨로 걱정과는 달리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 

옆으로 그늘을 만나 동행하며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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